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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바쁘고 긴박하다. 코로나

19로 인한 지구촌의 경각심이 기후위기를 재인식시켜, 지

난해 하반기에 세계 정상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연쇄적으로 

나왔다. 산업혁명 이후 260여 년간 석탄-석유-가스로 이어

져 온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·산업 체계가 불과 30년 만에 

대거 재생에너지·효율·전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혁

명적인 변화다.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는 1992년 

6월 유엔환경개발회의(UNCED)에서 기후변화협약(UNF-

CCC)을 채택한 이후 30여 년간 이어져 왔지만, 작금의 탄

소중립 추진 속도는 결을 달리한다. 

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발전·산업·수송·건물·환

경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.

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총량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부

문별 출처를 따지지 않는다. 각 부문별로 투자대 편익, 추

진주체와 감축대상, 공공과 민간의 참여비율 등이 다르기 

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율이 부문별로 같을 수가 

없다. 예컨대, 발전부문은 석탄발전과 같이 온실가스를 다

량 배출하는 발전원이 있어서 감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

다. 하지만 산업부문에는 철강·석유화학·시멘트처럼 거대 

시설이 많아서 산업공정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

로 많이 든다. 건물부문의 경우 수송부문에 비해 상대적으

로 전환비용이 많이 들고 전환과정도 복잡다단하다. 이렇

듯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노력과 고통은 균일

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경제·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적절

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. 부문별 강약과 완급 조절이 중

요한 탄소중립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. 

2050 탄소중립 추진은 각 부문별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

있다. 발전부문은 재생에너지·에너지 저장장치(ESS·양수

발전 등)로의 대체와 전력망 개선이 추진된다. 산업부문은 

새로운 산업공정으로의 전환과 태양광모듈·배터리·방사선 

등의 신산업 육성이 예상된다. 수송부문은 전기차·수소차·

태양광차(MIPV)·전기철도와 친환경 선박·비행기로 대체

될 계획이다. 건물부문은 단열·건물태양광(BIPV)·지열·열

펌프가 탄소제로(ZE) 주택·산업단지·도시 등에 적용될 것

이다. 환경부문은 국내외 탄소흡수원·폐기물·농축산업 등

의 변화가 주목된다. 태양광·풍력·배터리·전기차 기술 등은 

당장 가용하지만 수소터빈·탄소포집저장(CCUS)·그린수소 

기술 등은 개발이 필요하다. 앞으로 30년간 각 부문별로 수

백조 원의 국내 투자가 필요하지만, 매년 수백조 원의 에너

지분야 수출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. 세계적으로 탄소

중립의 편익은 투자액의 2~3배 수준이 될 것이다. 즉, 탄소

중립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

인 것이다. 부문별 강약·완급 조절로 투자되는 비용은 최소

화하고 효과는 극대화되게 탄소중립 로드맵을 잘 마련하

는 것이 관건이다.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

축목표(NDC)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때다.

부문별 강약·완급 조절로 투자되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되게 
탄소중립 로드맵을 잘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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